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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부 공식 자료 발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박찬운 한양대 교수의 고통스러운 독서 일기
─ “인생을 살면서 잘한 일을 꼽으라면 오직 ‘독서’밖에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윈회 상임위원 박찬운 한양대 교수의 일곱 번째 교양서. 지난 몇 년간 저자가 전공(인권법) 연구와 강의
를 제외한 시간에 틈틈이 읽은 다양한 분야의 책들 중 기억하고 싶은 책들을 정리해 편집했다. 이 책을 보면 저자의
독서의 실체를 알 수 있다. 법률, 사상, 역사, 심리, 문학, 예술, 여행 등 여러 분야의 책을 얼마나 집요하게 읽었는지,
그 고통의 깊이는 어땠을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다. 한 지식인의 고독과 고통의 독서를 엿볼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여기에서 다룬 책들 중 여럿이 정말 베개만 한 것들이다. 첫 페이지를 넘길 때 과연 끝까지 읽을 수 있을지 의심한 책
들이다.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기억하고 싶어 곳곳에 밑줄을 쳐가며 읽었다. 대부분의 책들은 새벽 4
시 기상과 동시에 읽어나갔다. 이 책은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베개만 한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그 고독의 역사를 기
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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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일부)
“당신의 취미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예, 제 취미는 독서입니다”라고 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취미는 애
호(愛好)의 의미가 있으니, 독서가 취미라는 분은 분명 책 읽는 것을 즐기고 좋아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만
일 그런 분이 있다면,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보기엔 정신적으로는 자신을 학대
하는 일종의 마조히스트입니다. 너무 과한 이야기인가요? 물론 책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어떤 책은 말 그대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성적 판타지가 있는 책들은 독서 중에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런 책을 읽으면서 즐겁다고 한다면 저도 단박에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 독서는 고통을 수반하는 일입니
다. 제가 읽어온 대부분의 책은 제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책 속에서 지식을 구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은 처
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고시공부를 했습니다. 이 공부는 두꺼운 법서를 여러 번 읽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당시 읽었던 법서 몇 권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중 한 권을 보여드리지요. 민사소송법 교과서
인데 열한 번 읽었다고 표시되어 있군요(물론 민소법을 이 책으로만 공부한 게 아닙니다. 이 책 말고도 몇 회 독 이상
읽은 책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은 것은 그 속에 있는 내용을 거의 암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즐거
움이 있었을까요? 물론 모르는 것을 알고 나면 짜릿한 기분이 들었지요. 그렇지만 고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고
통을 매번 느끼면서 법률서적을 읽습니다.

저에게는 법률서적뿐 아니라 문학, 예술, 과학 등등 접해본 어떤 책들도 쉬운 것은 없었습니다. 읽고 나면 뿌듯함을
한껏 느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히 독서가 즐거웠다고? 독서가 취미라고? 그렇게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제가 특별
히 좋아하는 영역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책을 많이 읽습니다. 몇 년 전 세계 역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책이
몇 권 나왔습니다.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제국 쇠망사》 여섯 권이 완역되었는데, 이 책이 어느 정도의 볼륨인지
아십니까. 대충 계산해봐도 3500쪽 정도가 됩니다. 이런 책을 어느 누가 다 읽었다 할 것이고, 도대체 몇 명이 읽으



면서 즐거웠다고 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또 한 작가 윌 듀란트의 대작 《문명 이야기》 열 권도 완역되었습니다. 이
건 무려 6500쪽 분량입니다. 이 책을 어느 누가 읽었다 하겠습니까? 그것을 읽으면서 즐거웠다고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비범한 사람입니다. 단행본은 쉬울까요? 플라톤의 《법률》이라는 책
이 있습니다. 한 권으로 출간되었지만 1000쪽이 넘습니다. 쉽게 책장을 넘길 수가 있을까요? 천만에요. 한 쪽 한 쪽
을 읽을 때마다 머리에서 쥐가 납니다. 내가 과연 몇 쪽을 더 읽고 포기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게 있어 독서
는 삶입니다. 일과 중에는 일이 있으니 어렵지만 자투리 시간과 퇴근 후, 그리고 주말의 여유 있는 시간은 대부분 독
서로 시간을 보냅니다.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逆說呼)’하는 마음으로 책을 대합니다만, 고통으로 시
간을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얻은 지병이 과민성대장질환입니다. 책을 읽다가 막히는 대목이 나오
면 아랫배가 더부룩해집니다. 저는 이렇게 지난 50년간 책을 읽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인생을 살면서 잘한 일을 꼽
으라면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여행과 함께 독서 말입니다. 여행과 독서는 다른 것 같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이 둘은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과정입니다. 결국 ‘책을 읽는 것’입니다.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걸어다니
는 독서’입니다. 독서는 책상 앞에서 책을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는 여행입니다. 여행은 몸을 움직이면서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이라는 거대한 책을 읽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분들에게 권할 수 있는 것은 이 둘뿐입니다.
이것을 통해 보다 큰 눈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좋은 책을 ‘읽고 또 읽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공부입니다. 그것이 남는 인생입니다. 이제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별스럽지
는 않지만 이 책을 쓰는 데는 수백 수천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책은 저의 독서의 기록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전공(인
권법) 연구와 강의를 제외한 시간에 틈틈이 읽은 책들 중 기억하고 싶은 책들을 정리해 편집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제 독서의 실체를 알게 될 겁니다. 법률, 사상, 역사, 심리, 문학, 예술, 여행 등 여러 분야의 책을 얼마나 집요하게 읽
었는지, 그 고통의 깊이는 어땠을 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한 지식인의 고독과 고통의 독서를 엿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기에서 다룬 책들 중 여럿이 정말 베개만 한 것들입니다. 첫 페이지를 넘길 때 과연 끝까지 읽을 수 있
을지 의심한 책들입니다.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기억하고 싶어 곳곳에 밑줄을 쳐가는 제 모습을 그려
보십시오. 대부분의 책들은 새벽 4시 기상과 동시에 읽어나갔습니다.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베개만 한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그 고독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습니다. 분명 고통이지만 동시에 묘한
즐거움, 그것이야말로 궁극의 독서입니다.

저자 소개
본 내용은 책에 게재된 내용이며 본 소개는 박찬운 문서 참조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20대에 법률가가 되었다. 지난 30년 이상 변호사, 인권행정가,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 살면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2020년 1월 임기 3년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명되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
다. 삶이 곧 배움이란 자세로 미국·일본·유럽을 오가며 전공인 인권법을 연구했고, 법률가의 좁은 시야를 극복하기 위해 여행과 독서를 생활화
해왔다. 1999년 이래 『국제인권법』, 『인권법』, 『보편적 관할권과 국제범죄』(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등 10여 권의 전공서를 냈고,
2010년 이후부터는 그간의 여행과 독서를 정리해 『책으로 세상을 말하다』(2011), 『문명과의 대화』(2013), 『로마 문명 한국에
오다』(2014), 『빈센트 반 고흐, 새벽을 깨우다』(2015), 『경계인을 넘어서』(2016), 『자유란 무엇인가』(2016) 등의 교
양서를 꾸준히 집필해오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일곱 번째 교양서이다.

http://hyu.wiki/%EB%B0%95%EC%B0%AC%EC%9A%B4

